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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per is easily damaged by physical and chemical deterioration under several factors. Damaged paper 
cultural heritage is usually restored by Lining. A traditional method of Lining is attaching the lining paper 
behind the original paper cultural heritage using starch and water. It supports the weakened quality of 
paper.
In Japan, paper cultural heritage is restored with Washi which is made from mixture of Paper 
mulberry and Japanese cedar. In the west, the lining paper made from Paper mulberry, which has 
extraordinary excellent conservativeness, is usually used as a restoration material for paper. But Japanese 
Washi has dominated the demand for restoration materials as the most preferred restoration paper, and 
most kinds of paper made from Paper mullbery have been called as ‘Japanese paper’.
Result showed that the strength of the Korean lining papers was generally higher than that of the Japanese 
ones. As a result from measuring the rate of dimensional change after water-immersion and drying, 
sample B of the Korean lining papers and sample E of the Japanese lining papers showed the highest 
stability.

keywords : Korean lining paper, Japanese lining paper, physical property, rate of dimensional 
change, folding endurance, tensile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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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ig Paper Papermaking
Direction

A
A-1 MD

A-2 CD

B
B-1 MD

B-2 CD

C
C-1 MD

C-2 CD

D
D-1 MD

D-2 CD

E
E-1 MD

E-2 CD

Table 1. Lining paper samples of Korea and Japan

서 론

우리나라에서 지정하고 있는 지류문화재는 국보 

78건, 보물 509건으로 전체 문화재의 약 36%를 차지

하고 있다1). 지류문화재는 주로 셀룰로오스가 주성

분이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쉽게 물리적․화학적 열

화가 일어나는 특성이 있다
2~5).

손상된 지류문화재는 주로 배접이라는 방법을 통

해서 복원되는데, 전통적으로 풀과 물을 이용하여 지

류문화재의 뒷면에 배접지를 붙여줌으로써 약해진 

지질을 보완하여 지류문화재의 수명을 연장해왔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불화의 

보존과 표장을 위하여 배접이 발달되었으며, 조선시

대 도화서에서는 배첩장을 따로 두고 서화의 보존처

리를 전문적으로 실시하였다고 한다.6)

일본의 경우에도 중국이나 한국 등 대륙에서 전래

된 서화류가 일본 열도 특유의 온․습도에 의해 쉽게 손

상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그것들을 똑같이 복제하

여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접을 실시하여 왔으며, 
일본의 기후에 맞게 닥나무와 삼나무를 혼합하여 만

든 화지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7)

최근에는 서양에서도 닥종이의 보존성이 매우 우

수함을 인정받아 지류문화재의 복원 재료로서 닥지

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화지가 그 주

류를 이루고 있으며, 명칭 또한 Japanese Paper라고 불

리고 있는 실정이다
8). 따라서 국내에서 제조되고 있

는 배접지의 물성 및 보존 특성을 분석하여 일본 배접

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복원용 배접지의 

우수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 특히 지류 문화재의 배접 

처리시, 묽은 농도의 수성 소맥전분풀을 사용하므로 

물에 의해 배접지가 습윤․건조될 때 치수변화를 일으

킬 수 있는데 이러한 치수변화는 열화가 심하게 발생

한 지류문화재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배접지

의 치수안정성은 주요한 특성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9).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복원용 배접지들

을 수집하여 기본 물성 및 치수안정성을 측정하여 비

교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공시재료

본 연구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배접지 3종과 일본

에서 생산된 배접지 2종을 수집하여 사용하였다. 실
험에 사용된 국내․외 배접지는 각국의 전통방식으로 

제조된 수록지로써 국내 배접지는 외발뜨기 방식으

로, 일본 배접지는 쌍발뜨기 방식으로 초지되었으며, 
자숙제로는 소다회를 사용하였다(Table 1.).

광학적 특성 측정

각 시료를 항온항습 조건에서 조습처리한 후, 
Tappi Standard 452, 425에 의거하여 백색도와 불투명

도를 측정하였으며, 측정장비는 ELREPHO(Lorentzen 
&Wettre)를 사용하였다.

물리적 특성 측정 

각 시료를 항온항습 조건에서 조습처리한 후, 평
량, 두께, 밀도, 인장강도, 내절도 및 지합을 측정하였

다. 평량 및 두께는 각각 ISO 536, 534에 의거하여 측

정하였고, 지합은 2D Lab formation sensor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인장강도는 ISO 1924에 따라 INSTRON 
3365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내절도는 ISO 5626
에 의거하여 MIT-S(TOYOSEIKI)를 사용하여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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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Opacity of lining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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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ISO Brightness of lining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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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Basis weight of lining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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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 Thickness of lining papers

하였다. 물리적 특성 측정은 물질 방향과 물질 반대방

향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이후 물질방향은 MD, 물
질 반대방향은 CD라 표기함).

치수안정성 측정 

배접지의 치수안정성은 ISO 5635에 의거하여 측정

하였다. 항온항습 조건에서 조습처리한 시료의 습윤 후 

치수 변화를 측정하고, 습윤된 시료를 항온항습 조건에

서 48 시간동안 건조시킨 후의 치수 변화를 측정하여 

습윤․건조 시 배접지의 치수안정성을 평가하였다.

결과 및 고찰

광학적 특성 평가

백색도는 국내․외 배접지 간 차이가 크지는 않았으

나, D와 E가 각각 54.9와 60으로 국내 배접지 중 가장 

높은 A의 53.4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불투명도는 

백색도와 반대로 일본 배접지는 D, E 모두 65.4이고 

국내 배접지는 각각 66.8이상으로 국내 배접지가 더 

높게 나타났다.

물리적 특성 평가

평량 및 두께는 Fig. 3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국 

내 배접지간의 차이는 미미하였다. 평량은 국내 배접

지가 31.9g/m2, 일본 배접지가 23.5g/m2 내외로 국내 

배접지가 일본 배접지보다 더 높은 값을 나타냈다. 두
께도 국내 배접지가 0.10mm, 일본 배접지가 0.08mm 
내외로 국내 배접지가 일본 배접지에 비해 더 두꺼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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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 MIT Folding endurance of lining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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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 2D-Formation of lining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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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 Tensile Index of lining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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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ate of expansion of lining papers after 
immersion in water

다. 밀도의 경우 국내 ․ 외 배접지 모두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강도적 특성은 각각의 배접지마다 차이를 보였는

데, 내절도는 국내 배접지가 일본 배접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물질 방향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B
를 제외한 국내․외 배접지 모두 물질 방향보다 물질 반

대 방향의 내절도가 높았으며, B는 물질 방향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 방향에 따른 내절도

의 차이는 국내 배접지보다 일본 배접지가 더 적게 나

타났다.  
인장강도의 경우에도 각 배접지 별 차이점을 보였

으며, 물질 방향별 인장강도와 물질방향에 따른 상이

성을 살펴본 결과 국내 배접지 A의 인장강도가 가장 

좋게 나타났다(Fig. 5, 6).

지합의 경우, 국내 배접지보다 일본 배접지가 더 낮

은 LT값을 보여 지합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7).

치수안정성 평가

치수변화율을 측정한 결과 습윤 후 팽창률은 국내․
외 모두 물질 반대 방향에서의 치수 변화율이 높았으

며, 각각의 지종에 따라 그 차이가 모두 다르게 나타났

다. 국내 배접지의 경우 C의 팽창률이 가장 높았으며 

일본 배접지의 경우에는 D의 팽창률이 높게 나타났다.
건조 후의 수축률은 A와 D 배접지를 제외한 B, C, 

E 모두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팽창률과 마찬가지

로 물질 반대 방향에서의 수축률이 조금 더 높게 나타

났다. A와 D의 경우에는 물질 방향에서의 수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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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ate of shrinkage of lining papers after 
drying during 48hr.

더 높았다.

결 론

광학적 성질

백색도는 국내 배접지보다 일본 배접지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불투명도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배접

지의 경우 국내외 모두 60 % 이하로 낮은 값을 나타냈

다. 이는 배접지의 경우 지류 문화재와의 유사성 및 어

울림 등의 이유로 저백색도의 배접지를 주로 선호하

는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평량 두께 지합

평량과 두께의 경우, 국내 배접지가 일본 배접지보

다 더 높았으나, 밀도는 0.3g/cm3 내외로 대체로 유사

하게 나타났다. 지합의 경우는 일본 배접지가 국내 배

접지보다 약간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장강도 및 내절도

내절도

C를 제외한 국내 배접지의 내절도는 일본 배접지

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물질방향에 따른 차

이는 국내 배접지 A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배접지

가 보다 적게 나타났다. 

인장강도

국내외 배접지의 인장강도는 거의 유사한 값을 나

타났으나 물질 방향별 인장강도와 물질방향에 따른 

상이성을 살펴본 결과 국내 배접지 A의 인장강도가 

가장 좋게 나타났다.

치수안정성

습윤․건조에 의한 배접지의 치수변화는 국내 배접지 

B와 일본 배접지 E의 변화율이 적었으며, 수록지 물질 

방향에 따른 치수변화율 차이도 적게 나타나 치수안정

성이 타 배접지들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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